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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스트셀러 아이템 1위에 등극한 ‘벨트백’

“손에 들고 다니기 귀찮아!”

손에 들고 다니는 백 대신 간편하게 허리에 차고 다닐 

수 있도록 작으면서도 소지품을 충분히 넣고 다닐 수 있

도록 디자인된 벨트백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

고 있다. 전문가들은 벨트 백 유행의 원인을 실용성을 중

시하는 생활태도와 더불어 벨트백을 차고 다니면 두 손

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, 도난의 위험으로부터도 거

의 자유로울 수 있는 때문으로 분석한다. 

‘힙색’‘페니백’으로도 불리는 벨트백은 1980년대 

스키 타는 사람들이 매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. 어떠한 

룩에도 잘 어울려 데일리 백으로도 활용 가능할 뿐만 

아니라 양손을 자유롭게 해 더욱 활동적인 하루를 만

들어 준다. 벨트백을 매는 방법 또한 기존의 허리에 매

는 방식에 크로스백처럼 대각선으로 매는 스타일링 방

식이 더해졌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행을 떠날 때 소매

치기를 예방하기 위해 허리에 멨던 벨트백이 패션 아이

템으로 진화한 것이다.

벨트백은 캐주얼, 모던, 스트리트 등 어떤 룩에도 무심

한 듯 툭 허리에 걸쳐주기만 하면 된다. 특히 심플한 정

장 재킷 위에 벨트백을 걸쳐주거나 허리가 드러나는 크

롭탑 패션에 매주면 포인트 아이템 역할을 톡톡히 한다.

한층 더 경쾌하고 트렌디한 룩을 원한다면 어깨에 걸

쳐주면 된다. 크로스로 벨트백을 연출하면 힙한 무드를 

한층 더 돋보이게 스타일링 할 수 있다. 캐주얼한 룩에 

어깨부터 크로스로 맨 벨트백이 더해지면 트랜드와 편

리함 모두를 잡은 룩을 완성할 수 있다.

이처럼 다재다능한‘벨트 백’이 미국 아웃도어 시장에

서 52%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며 베스트셀러 아이템 1

위에 올랐다.

시장조사기관 엔피디그룹(NPD Group)의 소매 추적 

서비스에 따르면 미국 아웃도어 시장에서 전년비 52% 

매출 신장을 기록하며 베스트셀러 아아템 1위에 올랐

다. 반면 백팩과 더플 백은 각각 4%와 6%만 증가했다.

엔피디 그룹의 스포트 담당 부사장 겸 수석 산업 고문

인 매튜 파월은“패니팩은 소비자들이  작고, 편리한 제

품으로 인식되며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. 아웃도어 브랜

드들은 방수 천과 보안 기능을 통헤 제품에 새로운 생

명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, 고객들이 위시 리스트 목록

에‘힙팩’을 추가하고 있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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